
선생님과의 사랑의 소통

작성일 : 2012년 2월 1일 (수) 오후 1:23~2:45

작성자 : 정신빛 

[ 너무 기도하고픈 감동이 들어 오후 기도를 할 때 

진정 어떤 사심도 목적도 없이 오직 사랑으로 기도

하였던 2009년의 기도 시간이 생각이 나며, 다시금 

진정 그때와 같이 신실하고 온전한 사랑의 기도를 

하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선생님

과 온전한 사랑의 소통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기도하

였습니다. 그 때, 작년 기도 가운데 선생님이 주셨던 

감동의 글을 결재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며, ‘그렇게 

기도로 소통하는 것인데 왜 못하고 있었나...’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감동의 말씀이 마음에 들

려왔습니다.]

* 성자 주님 말씀 *

지금은 기도로 만나는 것이 최고로 빠르고 

최첨단의 만남으로 허락된 기회의 때다.

기도로 사랑 길을 내서 선생을 만나라.

육적으로 생각하는 

너의 마음은 접어 두고 

오직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 길로 나아가 보아라.

이 사랑 길을 가려면 

믿음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네 선생 만나고 싶은 만큼

믿음의 연료 가득 싣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자.

사랑하는 자 만나러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설렘 가득 안고 가는 이 길.

진정 내 너와 동행하니 우리 함께 나아가자.

( 그렇게 기도를 통해 선생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기

도할 때,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행복하

고 사랑 가득한 사랑의 길인데 왜 편지를 통해 선생

님을 만나려 할 때는 조금은 부담이 되고, 어려워하

는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가 그러하고 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편지로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함을 알게 되어 기도했

습니다.)

편지는 평소 생활 가운데 

사랑의 소통의 연장선이 되어야 한다.

평소 선생과 얼마나 소통하며 

그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지가 

편지로 이어져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

평소 대화하지 않다가, 소통하지 않다가 

편지 쓰려 하니 막막한 것이지.

기도가 대화의 연장선이라 하지 않았느냐.

평소 나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가

기도로 나를 만날 때 

깊이 나를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선생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선생과 사랑의 소통, 대화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

편지로만 소통하려 하니 

어려운 것이지, 막막한 것이지...

이 모든 것이 연장선상에 있어야지...

네가 생활 가운데 

선생을 느끼고 사랑하며 사는

그 모든 감각이 이어져 편지로 나타나

또한 선생에게 전해져야지.

그 `편지가 살아 있는 편지요, 소통의 길이지.

그렇지 않느냐...

살아 있는 그 편지 선생 다 느낀다.

그 편지가 에너지가 되어 전해지지.

그 삶이 그러함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글로 표현되어 편지라는 수단을 통해 전해졌지만

그 삶이 그러함이 전해지기에

그 편지가 선생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행한 자의 말이 힘이 있다 하지 않았느냐.

행한 자의 삶의 편지가 선생에게 힘이 되어 전해진

다.

( 그래도 편지라는 글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선생도 나와 같이 진정 너의 중심을 본다.



너의 진실 된 그 마음, 그 사랑을 보지.

의례적인 표현, 의례적인 보고가 아니라

서툴지만 진실 된 그 표현에 힘 얻는 선생이다.

진실 됨을 담아라.

너의 진실 됨을 담아 보내어라.

진심은 진정 통하는 법이다.

네가 진심을 담아 보내었다면 

진정 그 마음 선생 또한 받았으니 

확신 가지고 또 나아가자.

평소 가운데 소통이다. 

감각이다. 알지?

내가 말한 대로 사랑은 상대성의 사랑이기로

네가 그를 대하고 사랑하는 만큼, 

깨닫는 만큼 그 만큼 느끼고, 

깨닫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의 노력 행하는 자, 아름답다.

아름다운 노력이다.

너의 마음에 늘 나를 품듯

선생 꼭 품어 안아 함께 나아가자.

나와의 1:1의 사랑 진정 깨달았느냐?

선생과의 1:1의 사랑 또한 

진정 깨닫기를 간구하라.

진정 1:1의 사랑이다.

그 누구의 사랑과 비교할수도, 비교할 필요도 없는

각각의 고유한 완전한 사랑이다.

먼저는 그 1:1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

선생과의 사랑에 자신감을 가지는 네가 되어라.

이 사랑을 깨닫는 자 이 사랑 또한 전하며

중보해 주는 자 될 수 있지.

1:1의 사랑이다. 명심하여라.

(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왔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감동의 말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말씀*

내가 얼마나 이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만큼 깨달을 수 있지요.

나는 수많은 방법을 통해 각자에게 가고 있지요.

편지만이 나와의 소통이라 생각하나요.

나는 수많은 길을 통해 이 사랑 전하고 있지요.

가장 핵심 되는 주일과 수요 말씀 통해 

이 터질 듯한 내 사랑 매일 전하고 있는데 

이 내 사랑 다 느껴지나요.

눈으로 다 볼 수 없어 이 애타는 마음 부여잡고 

내 이 가슴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묻어 

이 가슴 뜨거운 사랑 안고 

깊고 깊은 내 사랑을 주님께 더 깊은 말씀 받아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이 내 마음 아나요...

말씀 속에 내 이 사랑 다 녹여 놓았는데

발견하지 못했나요...

만나지 못했나요...

말씀, 곧 진실한 내 사랑임을 진정 알아줘요.

말씀, 내 사랑 당신 향한 진정한 내 사랑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고 싶나요.

그럼 내 모든 것 다해 전하는 

이 말씀 더 사랑해 줘요.

그러면 나를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말씀 속에 내 모든 것 다 녹여 놓았으니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말씀이 곧 나 임을 진정 알 수 있을 거예요.

편지로 다 답해 주지 못하는 

이 내 마음 아프고 아파

오늘도 더욱 기도하며

또 더 말씀에 내 사랑 넣어 전합니다.

말씀으로 더욱 나를 느끼는 

사랑의 신부 되어 줘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 

더 사랑하고, 대화하고, 소통하여

주님 허락해 주신 편지로도 소통하며 만나요.

내가 진정 사랑함을 알아 줘요.

이 내 마음 어찌 다 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기다리니 

나를 만나러 와 줘요.

말씀으로, 대화로, 기도로, 편지로

나를 만나러 와 줘요.

주님 허락해 주신 축복인 ‘영’으로

우리 매일 만나고, 매일 사랑해요.

영은 시간도, 공간도, 한계가 없는

최고의 소통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꼭 영을 내게 보내요.

기도로, 영으로 꼭 매일 더욱 함께하길 

나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주님 부르면 

주님 늘 항상 응답하며 동행하여 주시듯

나 불러 주면 나도 주님과 함께 

응답하며 동행하여 주니 

믿음의 눈 열어, 사랑으로 

늘 항상 동행하며, 소통하며 살아요.

사랑하니 이 말 전합니다.

사랑하니 꼭 우리 더욱 만나요... 사랑합니다...

( 이어서 주님의 감동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왔습니

다.)

사랑은 도전이다.

도전은 기회다.

너 기도하면서 

진정 사랑의 기회를 잡는 게 무엇인지

더 깨닫기를 기도해라.

이건 나의 코치다.

-사랑해서 애태우기에

사랑해서 사랑의 말 전한 사랑의 나 주 예수다-


